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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60년대 중후반~70년대 초, 냇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논에서 공을 차며 놂. 주안의 주요 

건물로는 아폴로극장, 시민회관 등이 있었음. 진흥요업의 사이렌 소리가 일대에 다 울

렸음. 신기시장과 진흥요업이 서로 붙어 있었고, 신기시장 뒤로는 판자촌이 조성되어 

있었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기촌으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신기시장이 형성

됨. 진흥요업과 화장터 사이를 넘어가면 나오는 신비마을 위쪽으로 중국인 밭이 많았

음.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 남구(미추홀구)였음. 주안2동 시민회관 일대로 개발이 이루

어짐. 냇가를 수변공원 등으로 조성하지 않고 없애버린 것이 아까움.

주요 색인어

주안, 말산, 세미산, 신기시장, 인주로, 독정이, 복개, 냇가, 논, 미꾸라지, 아폴로극

장, 중앙극장, 제일시장, 5번 버스, 신기촌, 종점, 시민회관, 진흥요업, 화장터, 한국

도자기, 사이렌, 판자촌, 서문통닭, 진흥관, 문학산, 배꼽산, 레이더, 성황당, 남동 

염전, 신비마을, 여우고개, 쥐불놀이, 자유공원, 수봉공원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60년대 중후반~70년대 초의 기억

-

- (고병선)기계공고 맞은편에 라이터 공장과 우물이 있었음.

- (고병선)31년간 주안에서 살다가 결혼 후 4년 동안 서구에 산 뒤 

다시 남구(미추홀구)로 돌아옴.

- (고병선)한라아파트, 부경아파트 자리에 말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말산’이 있었음. 주안3동 명보주유소 자리에는 세미산이 있었

음.

- (조영숙)신기시장 큰길가에 있는 교회 바로 뒤편에 살았었음.

- 인주로 일대로 독정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이 있었음. 80년대에 

복개를 하면서 도로가 넓어짐.

- (고병선)어렸을 때 냇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논에서 개구리를 잡

음.

- (조영숙)당시에는 남구(미추홀구)에 주안초, 용일초, 용현초 3곳

밖에 없었음.

- 80년대 중후반에 생긴 남부초 일대는 원래 논이었음.

- 기계공고 일대에서는 용일초에 다녔고, 주안동 일대에서는 주안초

에 다녔음. 학익동에서는 문학초에 다녔음.



2. 신기촌의 놀이/문화공간

-

- 동네에서 놀았던 기억은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것만 남아 있

음.

- (고병선)겨울에 논에서 공을 차고 놀거나 봄, 여름에는 냇가나 논

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놀았음.

- (조영숙)장마 때 냇가에 물이 넘치면 누군가 아이들을 넘겨 주었

던 기억이 있음. 그늘진 다리 밑에서 놀다가 신발이 떠내려가기도 

함.

- (고병선)기억에 남는 문화공간으로는 아폴로극장(중앙극장)이 있

음. 

3. 당시 주안의 주요 장소들

-

-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제일시장이 가장 앞섰음. 당시 신기시장은 좌

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형태.

- (고병선)제일시장에는 채소 경매를 하는 깡이 있었음. 

- (고병선)시민회관사거리에서 신기촌으로 가는 직선 도로는 없었

고, 5번 버스가 유일하게 신기촌을 종점으로 운행했음. 

- (조영숙)주안동이 나누어진 것은 남부초가 만들어질 무렵.

- 주안의 큰 건물로는 아폴로극장, 시민회관 등이 있었음. 시민회관

에서 졸업식, 학예회 등을 함. 

- 신기촌에 있었던 진흥요업 옆으로 화장터와 신기시장이 있었음. 

- (조영숙)신기시장 맞은편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창문으로 들어가기도 했음. 

- (조영숙)버스 종점은 교회 앞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용현동 일대까

지 옮겨가기도 함.

4. 진흥요업(한국도자기)

-

- (조영숙)쌍용아파트가 한국도자기(진흥요업) 자리임. 90년대 무렵 

진흥요업이 이사를 가면서 그 자리에 한국도자기가 들어섬.

- (조영숙)엄마가 70~80년대에 진흥요업에 다니셨음.

- 진흥요업에서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렸음. 

그 소리가 주안동 일대에 다 들렸음.

- (조영숙)세미산에서 놀다가 사이렌이 들리면 집에 돌아감.

- 문학동으로 넘어가는 쌍용아파트와 신기시장 사이의 길은 원래 없

었음.

- (조영숙)신기시장과 진흥요업이 딱 붙어 있었고, 신기시장 뒤편으

로는 판자촌이 있었음.

- (조영숙)판자촌 뒤로는 진흥요업에서 나온 깨진 그릇 집하장이 있

었음. 

5. 신기촌으로 유입된 사람들
-

- (조영숙)학익동, 용현동 일대에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일



대로 잘 다니지 않았음.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기촌 일대로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기시장이 형성됨.

6. 추억이 있는 장소들

-

- 기념일에 성당 행사에 참석하여 먹을 것을 받아먹기도 했음.

- (조영숙)시민회관 근처의 서문통닭은 82년 은행에 입행한 이후에 

생겼음.

- (고병선)초등학교 때 갔던 기억이 있는 오래된 중국집인 진흥관은 

이제 없어졌음.

7. 문학산 & 남동 염전

-

- (고병선)당시에는 문학산을 배꼽산이라고 했음.

- 레이더기지가 있는 곳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만 다닐 

수 있었음.

- 예비군 교장이 있는 승학산을 통틀어 문학산이라고 불렀음.

- (고병선)승학산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계곡 옆으로 좌판

이 있었음.

- (조영숙)현재 성황당 자리가 문학산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큰

길이 뚫리면서 자리가 옮겨진 듯함.

- 남동 염전은 거리가 있어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 갔던 기억이 

있음.

8. 신비마을

-

- (고병선)진흥요업과 화장터 사이의 산길을 넘어가면 신비마을로 

이어짐.

- (고병선)어렸을 때는 화장터, 여우고개 등을 지나야 해서 무서운 

곳으로 여겨짐.

- (고병선)여우고개는 진흥요업과 쌍용아파트 사잇길의 언덕 진 곳

으로 추정됨.

- (조영숙)신비마을 위쪽의 용현동 일대에 중국인들의 밭이 많았음.

- (고병선)어렸을 때는 밭 한가운데 석축을 쌓아 올린 큰 웅덩이가 

있어 아이들이 다이빙하며 놀 정도. 주안3동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고병선)겨울에는 작물이 없는 논밭에서 낟가리 안에 아지트를 짓

고 놀았음.

9. 중심지 역할을 했던 주안

-

- (조영숙)동춘동도 남구(미추홀구)에 속해있다가 나중에 연수구로 

갈라지며 동 이름을 그대로 가져감.

- (조영숙)순복음교회부터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

음. 



- 신비마을 건너 문학경기장 뒤쪽부터 바닷가 쪽 전체를 남촌이라고 

불렀음.

-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 남구(미추홀구)였음.

- (고병선)당시에는 주안역과 제물포역 주변이 번성했음.

- 수봉산 일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고급 주택이 있었음. 

저수지가 길을 따라 있고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있었던 기억.

- (조영숙)시청은 지금의 (미추홀구) 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중구로 

이사함. 

- (고병선)아시안게임 투포환 선수인 백옥자가 주안초 출신임.

- 주안2동 시민회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짐. 옛날에는 단독주택 위

주였다면 지금은 빌라가 많이 들어섬.

10. 과거의 놀이/문화공간들

-

- 동네잔치는 따로 없었으나, 정월대보름 때 쥐불놀이 하는 청년들

이 오곡밥을 얻으러 다니곤 했음.

- (조영숙)아폴로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문화생활의 전부.

- (조영숙)당시 자유공원 밑에 있던 박물관, 도서관에 감.

- 자유공원에 놀이기구가 있어 많이 놀러 가곤 했음. 자유공원의 놀

이기구는 이후 수봉공원으로 옮겨짐.

- (고병선)승학산을 걸어서 진흥요업 앞으로 소풍을 갔음. 김밥, 사

이다 등을 도시락으로 싸감.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 다 같이 소풍

에 따라옴.

11. 마무리

-

- (고병선)냇가를 없앤 것이 아까움. 수변공원 등 휴식 공간으로 조

성했으면 좋았을 것.

- (고병선)현재 냇가는 인주로로 덮여 있음. 어렸을 때 여름이면 물

고기를 잡으러 다니곤 했던 곳.

- (고병선)동춘동에 살 때 염전에서 낚시를 하거나 할아버지 마차를 

타고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아 와 신포동에 팔기도 했음. 


